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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이주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 방문 및 범죄 피해 통합지원 실시

-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검찰·경찰, 변호사 등 합동 방문 -

- 법률·심리 상담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 예정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어제(4. 8.) 오후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하여 상담사,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사건 진행 

절차 및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였으며, 법률구조

공단·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스마일

센터 심리지원, 통번역 지원 등 가능한 지원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

하여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기구

피해자는 이 날 심리 상담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에서는 향후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상담과 법률

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이 빠짐

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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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물론, 관계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아

울러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면밀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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